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하이브리드형 나노 기공 구조

재료의신규합성법을개발한공로로부산대학교하창식교

수를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하 교

수는 국가지정연구실 사업과 기능성분자집합체연구센터의 지원

을받아유기-무기하이브리드형나노기공구조재료에관한연구

를수행해왔다.

다공성 재료는 내부에 규칙적인 구멍을 가지는 재료를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분리막이나 촉매, 흡착제 등에 많이 응용된다. 이

중 구멍의 크기를 나노미터 크기정도로 줄인 나노기공 재료는 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촉매나 분리특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그

가운데특히기공의크기가2~50㎚정도되는중간세공체는표면

적이넓고내부기공규조의규칙성이뛰어나, 촉매나선택적흡착

제, 센서등에광범위하게응용된다. 중간세공체는한알갱이의쌀

알 안에 지어진 수백만 채의 나노 아파트 단지형태의 구조재료라

고할수있다. 

가장일반적인합성의예로, 물과비누를무기산화물과함께섞

으면 물과의 친화도에 따라 비누 분자 중의 친수기는 친수기끼리

소수기는소수기끼리모이게되어, 대개동그란도넛형태가되는

데이것을마이셀이라고한다. 이마이셀주위를무기산화물이둘

러싸서도넛위에설탕을입힌것처럼된다. 여기서열처리나용매

추출등의방법으로비누마이셀을제거하면도넛모양을갖춘설

탕만남고도넛은없어진다. 이렇게남은설탕틀이나노아파트의

건물벽을이루는것이다. 

나노기공구조를갖는재료는촉매, 센서, 광전자소자등의응

용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형 최첨단 나노 소재

의 하나다. 그 중 유기-무기 하이브리드형 나노 기공 구조재료는

나노반응기, 나노전자소자등의개발을위해제안된신개념의나

노재료로1999년이후연구가시작된최첨단연구분야다. 

하교수는블록공중합체와무기염의상호작용을이용하는새

로운 합성법으로 하이브리드 나노 기공 구조재료를 개발하였다.

하교수가제안한합성법은나노기공의크기조절을쉽게하고합

성된 재료의 안정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 교수의

연구결과는국제학술회의및국내외대학등에서다수의초청강연

은물론, 세계최고1% 이내수준의연구성과에해당하는다수피

인용논문인증을받을정도로국제학계의많은주목을받고있다. 

튼튼하고 평수가 넓게 지어진 나노 아파트는 그 배열이 규칙적

이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존의 촉매나 흡착제 등보다 효율성

이획기적으로개선된다. 나노아파트의작은집속에가구를놓고

사람이드나들듯이생명체관련분자나염료를나노기공속에차

곡차곡쌓아넣을수있게된다면미래에는이런재료들을초고효

율바이오센서나분자레이저등의광∙정보전자재료로응용할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꿈의 소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원천 기

술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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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하창식교수

하이브리드형나노기공

구조재료의신규합성법개발

블록 공중합체

스티로폼이나 비닐 등은 한 성분으로 구성된 고분자(중합체)이다. 두 성분 이

상의 고분자물질이 한 분자구조 속에 공존하도록 중합체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단일 성분의 고분자보다 물성이 매우 개선된 고분자를 얻을 수 있

다. 이렇게 한 분자내에 두 성분 이상의 고분자물질이 포함되도록 합성된 고분

자를 공중합체라고 부른다. 합성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공중합체 중에서‘블록

공중합체’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고분자물질이 일정한 길이의

블록을 이루며 반복되는 분자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블록공중합체는 블록을 이루는 성분고분자들의 반복구조 특성에 의해 여러

가지 특이한 미세구조와 유익한 물성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합성된 블록공중합

체는, 그 용도가 다양하여 특수합성고무, 약물 방출제, 나노구조 재료의 틀 등

으로 응용할 수 있다.




